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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 2023년「제133주년 세계노동자의 날」계기교육 자료안내

1. 노동절의 유래: 1800년대 중반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-16시간씩 장시간 일해야 했고,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

린 아이까지 강제로 일하는 실정이었습니다.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은 한 달 방세도 내기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 노동

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66년에는 전 세계의 노동운동 단체가 

모인 「인터내셔널」이 결성하여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하였고 1884년 10월에 열린 미국-캐나다 노동조합연

맹(FOTLU) 회의에서도 1886년 5월 1일까지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

합니다. 1886년 5월 1일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. 

 1889년에는 세계 20여 개 나라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「제2 인터내셔널」을 결성하여 “모든 나라, 모든 도

시의 노동자가 동시에, 1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국제 시위를 개최하는데, 미국노동총연맹이 (파업을) 결

의한 1890년 5월 1일을 국제 시위의 날로 삼고, 각국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시위를 조직할 것”을 결정하여 이날 

세계 곳곳의 도시에서 수십 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집회가 열립니다. 이에「제2 인터내셔널」은 5월 1일을 국제

적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그 정신을 기리며 하루 8시간 노동제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 공통의 

요구로 삼아 전 세계에서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.

2. 한국의 노동절: 조선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 주관 하에 이루어져 5월 1일 서울에서 노동자

들이 휴업하고 장충단에서 ‘노동시간 단축’, ‘임금인상’, ‘실업방지’ 등을 주장하며 일제의 삼엄한 감시와 탄

압 아래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. 당시 노동운동은 점점 일제의 지배에 맞서

는 정치적 성격을 띄어갔고 1931년부터 1935년에는 노동운동 활동가 1,759명이 검거되었지만 매년 노동절에는 전국 

각 곳에서 ‘일제 타도’를 외치며 노동자와 민중들이 집회를 개최했습니다. 1945년 해방 이후 첫 노동절 행사인 

1946년 5월 1일에는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주도로 서울운동장에 20만 명이 모여 개최되었습니다. 하지만 미군정

은 1948년에 이를 불법화 시켰으며 1957년에는 노동절의 날짜를 3월 10일로 옮겨버리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명칭을 

‘근로자의 날’로 바꿔버립니다. 근로(勤勞)는 ‘부지런히 일 한다’는 뜻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용어입

니다. 불의에 저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순응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‘근로자’란 말은 일제의 잔재 중 하나입니

다.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(전노협) 결성을 통해서 노동절은 정부가 정해놓은 3월 10일이 아닌, 

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기념하며 그 해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발언하는 자리로 삼았으며 결국 1994년에 이

르러 정부도 ‘근로자의 날’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기게 됩니다. 그러나 노동절은 여전히 제 이름을 찾지 못

한 채 ‘근로자의 날’로 불리고 있습니다. 5월 1일은 세계노동절입니다. 달력에 표시된 ‘근로자의 날’보다는‘노

동절’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어떨까요?

3. 금년 제132주년 세계 노동절: 금년은 132주년 세계 노동절의 해입니다.  올해 5월 1일에는 132년 전 하루 8시간 

노동제를 외쳤던 이들을 떠올리며, 지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

져보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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